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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종업원 일동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주식회사 마루한(본사： 쿄토·도쿄 대표이사회장 한창우·대표이사사장 한유)는  2011 년 

3 월 11 일 (금)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의연금으로 

당사에서 5 억엔, 종업원 모금 3,000 만엔, 음료수와 식료품 등의 물자 지원 및 자원봉사 등 

인적 지원의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전국 영업점에서 고객으로부터의 모금 활동을 3 월 15 일부터 2011 년 4 월 

14 일(예정)까지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처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지구의 전력 확보에 협력하기 위해 당사 영업점에서 점포의 외관네온 소등, 주차장 

조명의 감등, 점포 외부 간판의 소등, 영업시간의 단축 등을 실행하여 절전에 협력하고자 

회사 전체가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이 하루라도 빠른 복구와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 

 

 

 

 

 

 


